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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 동정자료 >

손명수 차관,“포스트 코로나 대응 도로교통 정책 변화·혁신”강조
19일 건기연·도공 간담회서 국가기반시설 디지털 뉴딜 추진 심도 논의 

☐ 손명수 국토교통부 차관은 5월 19일(화) 한국건설기술연구원(원장 

한승헌), 한국도로공사(사장 김진숙)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포스트 코로나

시대의 도로교통 정책 여건 변화와 정책이슈를 진단하고, 코로나 뉴

노멀 시대를 선도할 교통 분야 정책 방향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.

ㅇ 이날 간담회는 지난 교통연구원(4.27), 국토연구원(5.11)과의 포스트 

코로나 간담회 이후 세 번째 자리로, 코로나19가 도로, 교통, 물류,

인프라 등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고, 국가기반시설 디지털 뉴딜을

선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.

☐ 이 자리에서 손 차관은 “4차 산업혁명 기조 아래 진행되던 디지털화가

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비대면 경제와 맞물려 사회 전반에 급속도로

진행 중”이라면서, “우수한 국가기반시설과 정보통신 환경 등 

우리의 강점을 살린다면 이 위기가 우리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

될 수 있음”을 강조했다.

ㅇ 또한, “디지털 뉴딜은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체계 구축뿐만 아니라 

모빌리티 혁신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”하다면서, “전통 산업의 

경계를 뛰어넘어 새로운 아이디어와 패러다임으로 디지털 뉴딜을 

통해 신산업과 일자리 창출을 적극 지원해 나갈 것”이라고 밝혔다.

☐ 아울러 “예측하기 힘든 미래 환경 변화 앞에서, 그 어느 때보다 

전문가들과 공공기관의 참여와 관심이 중요한 만큼, 오늘 전문가

들이 제안한 과제 및 정책방향을 숙고하여 뉴노멀 시대의 경제 활력을

이끌 새로운 정책 프로젝트를 수립·추진하는데 적극 반영할 계획”

이라고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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